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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국내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미국인·미국기업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 적용대상은 첨단반도체, AI, 양자컴퓨팅 3개 첨단산업 하위기술

미국 백악관은 8.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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